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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문화산업 부상이다. 이러한 페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각 나라와 도시는 문화산업을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를 10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문화산업을 차세

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문화산업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동북아 문화 및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의 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순수

공연예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용행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그 수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선호도는 영화나 스포츠, 대중예술공연 등에 비하여 

낮았으며, 응답자의 34.1%가 지난 1년간 한번도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장르별로 보면, 응답자의 약 70～80%가 연극과 뮤지컬을 연 1회 이상 

관람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오페라와 발레의 경우는 60% 이상이, 클래식 연주의 경우

는 50%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수공연 관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해서는 공연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입장료의 가격대 조정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공연이 일종의 경험재로서 반복적인 수요를 창

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제고

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순수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순수

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이 있어야 하며, 관람기회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가

격대의 폭넓은 공연과 무료공연 제공이 필요하다. 또 순수공연예술 관람이, 많은 경우 

여가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락시설과 상업시설을 겸비한 문화복합시설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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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조사목적과 방법 

- 서울지역의 순수공연예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서울시민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의 변화를 예측함으로

써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장래 수요를 추정하고자 함.

- 본 조사는 순수공연예술의 수요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

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먼저 수요의 양적인 측면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적 조사로 보완하였음.

-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서울시내 전역

에서 서울시민과 일부 시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순수공연예술 

관람경험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

의 전당 관람객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108부가 회수되었음(회수율 92.3%)1). 이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

답자가 아닌 경우, 응답연령층이 아닌 경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등 

50부를 제외한 1,058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본 설문조사는 크게 <표 1>과 같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 

1) 본 설문조사는 서울의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을 서울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연관람 가능권인 경기, 인천시민 일부를 포함하였으며, 순수공연예술의 장르별 선호도와 

실제 공연관람 경험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관람객을 설문대상에 포

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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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설계

구분 조사항목

일반사항 • 응답자특성   • 지난1년간 순수공연예술 관람료 총액

문화오락 장르별 관람경험 • 문화오락중 선호장르 • 지난1년간 각 장르별 관람회수

순수공연예술 관람경험
• 관람경험유무

• 순수공연예술 세부장르별 관람회수

• 주로 이용한 시설

• 관람이유 / 비관람 이유

향후 공연문화시설 방문빈도

및 희망 공연유형 등

• 향후 1년간 공연예술시설 

   관람예정회수

• 향후 1년간 세부장르별 가격대별

   관람희망회수

• 선호하는 순수공연예술 세부장르

• 순수공연예술 관람관련 개선희망사항

○ 응답자의 특성

- 성별

여성 587명(55.5%), 남성 470명(44.5%)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대

20대 이하 52.0%, 30대 27.2%, 40대 14.2%, 50대 5.9%, 60대 이상 0.7%로 

구성됨.

- 결혼여부

미혼 632명(60.0%), 기혼 422명(40.0%)으로 미혼의 비율이 높았음.

- 학력

대졸이상 530명(50.5%), 대재 367명(35.0%), 고졸 141명(13.4%), 중졸이하 

12명(1.1%)로 구성됨.

- 직종

대학(원)생 357명(33.9%), 사무/기술직 163명(15.5%), 전문/자유직, 전업(주부) 

각 126명(각 12.0%), 경영/관리직 79명 (7.5%), 자영업 58명(5.5%)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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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분

서울강북동부 271명(25.8%), 서울강남동부 211명(20.1%), 서울강남서부 208

명(19.8%), 서울강북서부 191명(18.2%), 경기 141명(13.4%) 인천 29명(2.8%)

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응답자가 비교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 개인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명(27.4%), 200만원～299만원 154명(15.1%), 300만원～

399만원 118명(11.6%), 400만원～499만원 54명(5.3%)의 순이었음.

- 가구소득수준

300만원～399만원 189명(18.6%), 500만원～599만원 159명(15.7%), 400만

원～499만원 150명(14.8%), 200만원～299만원 139명(13.7%), 600만원～699

만원 95명(9.4%), 1000만원 이상 91명(9.0%)의 순이었음.

2. 순수공연예술 선호도 및 관람경험

○ 문화오락 유형 중 선호유형

- 순수공연예술, 대중공연예술, 스포츠, 영화 등을 포괄하는 문화오락 유형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2), 영화 42.1%, 대중예술공연 

24.6%, 스포츠 17.8%, 순수예술공연 15.5%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 1순위 응답결과는 영화 53.6%, 스포츠 18.6%, 대중공연예술 14.1%, 순수공

연예술 13.6% 순임. 영화를 제외한 스포츠, 대중공연예술, 순수공연예술 간

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전체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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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오락유형 중 선호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순수예술공연 144 13.6 181 17.5 325 15.5

대중예술공연 149 14.1 366 35.3 515 24.6

스포츠 196 18.6 176 17.0 372 17.8

영  화 566 53.6 314 30.3 880 42.1

합  계 1055 100 1037 100 2092 100

○ 문화오락유형별 지난 1년간 관람횟수

- 문화오락유형별로 지난 1년간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순수공연예술의 경우 

‘무관람’ 42.0%, ‘1회’ 16.7%, ‘2회’ 15.0% 순으로 나타났고, 대중예술의 경

우는 ‘무관람’ 36.7%, ‘1회’ 22.9%, ‘2회’ 20.4% 순이었음. 스포츠는 ‘무관

람’ 49.8%, ‘1회’ 14.0%, ‘2회’ 11.5% 순이었고, 영화는 ‘무관람’ 5.4%, ‘1회’ 

5.8%, ‘2회’ 6.6%, ‘6회 이상’ 57.1%로 나타났음(<표 3> 참조). 

<표 3> 문화오락유형별 지난 1년간 관람횟수 비교

구분　
순수공연예술　 대중공연예술 스포츠 영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380 42.0 336 36.7 428 49.8   55  5.4 

1회 167 18.5 210 22.9 120 14.0   59  5.8 

2회 136 15.0 187 20.4  99 11.5   67  6.6 

3회  83  9.2  84  9.2  73  8.5   97  9.6 

4회  39  4.3  35  3.8  32  3.7   79  7.8 

5회  18  2.0  19  2.1  22  2.6   78  7.7 

6회이상  81  9.0  45  4.9  85  9.9  580 57.1 

합계 904 100 916 100 859 100 1015 100 



서울정책포커스

────────────────────────────────────────────────

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관람빈도별로 보면 영화, 대중공연예술, 순수공연예술, 스포츠 순으로 대중화 

되어 있고, 영화와 나머지 문화오락유형들 간에 관람횟수 상의 차이가 비교

적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지난 1년간 순수예술 공연 관람경험 유무

- 지난 1년간 순수예술공연 관람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방문경험 있

다’ 696명(65.9%), ‘방문경험 없다’ 360명(34.1%)로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 2배 가까이 많았음(<표 4>).

 

<표 4> 지난 1년간 순수예술공연 관람경험 유무

구 분 빈 도 비 율 (%)

방문경험 있다 696 65.9 

방문경험 없다 360 34.1 

합  계 1056 100.0 

○ 주로 이용한 서울의 공연문화시설

- 주로 이용한 공연문화시설은 ‘예술의 전당’ 29.0%, ‘소극장’ 25.5%, ‘세종문

화회관’ 16.3%, ‘국립중앙극장’ 6.7%의 순이었으며, 소극장의 경우는 주로 

20대 이하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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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로 이용한 서울지역의 문화공연시설 (중복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

세종문화회관 168 16.3

예술의전당 298 29.0

국립중앙극장 69 6.7

LG아트센터 64 6.2

정동극장 30 2.9

소극장 262 25.5

대학부설공연장 55 5.3

기  타 83 8.1

합  계 1029 100.0

○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

-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에 대한 질문에는 ‘연 12만

원 미만’(37.9%), ‘연 12만원~24만원’(22.5%), ‘연 24만원~48만원’(15.4%),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14.2%), ‘연 48만원~72만원’(5.6%)의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6>).

<표 6>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

구 분 빈 도 비 율 (%)

연 12만원 미만 397 37.9 

연 12만원~24만원 236 22.5 

연 24만원~48만원 161 15.4 

연 48만원~72만원 59 5.6 

연 72만원~96만원 17 1.6 

연 96만원~120만원 13 1.2 

연 120만원 이상 15 1.4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149 14.2 

합  계 1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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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 세부 장르별 관람회수

- 오페라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38.8%만이 관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3

회 방문’이 36.2%로 발레무용과 함께 가장 낮은 관람횟수를 보여 주고 있음

(<표 7> 참조).

- 클래식 연주도 52.0%만이 관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3회 방문’이 45.3%

로 관람빈도가 낮았음.

- 이에 반해 뮤지컬이나 연극, 각종 전시회는 70～80% 이상이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순수예술공연 세부 장르별 관람횟수

구분

오페라 연극 뮤지컬 발레무용　 클래식연주 각종 전시회 전체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없다 279 61.2 105 19.6 126 22.4 298 71.5 219 48.0 119 22.9 1146 38.9

1회 128 28.1 212 39.6 218 38.7 77 18.5 125 27.4 178 34.2 938 31.8

2회 26 5.7 125 23.4 127 22.6 20 4.8 59 12.9 112 21.5 469 15.9

3회 11 2.4 49 9.2 47 8.3 10 2.4 23 5.0 52 10.0  192 6.5

4회 5 1.1 14 2.6 21 3.7 0 0.0 7 1.5 17 3.3 64 2.2

5회 2 0.4 8 1.5 9 1.6 2 0.5 6 1.3 10 1.9 37 1.3

6회이상 5 1.1 22 4.1 15 2.7 10 2.4 17 3.7 32 6.2 101 3.4

합계 456 100 535 100 563 100 417 100 456 100 520 100 2947 100

○ 순수공연예술 관람의 주된 이유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23.9%), ‘공연내용이 좋아서’(22.3%), ‘초대권이 생겨

서’(22.2%)의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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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람이유를 ‘공연내용이나 공연자(연주자)’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29.3%에 달해 비교적 적지 않은 비율이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문화수준향상

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4.7%, 5.6%였음. 따라서 공연예술 자체

를 관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비중이 40% 정도라고 볼 수 있음.

<표 8>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한 주된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중복응답) 비율(%)

공연내용이 좋아서 257 22.3

공연자(연주자)를 좋아해서 80 7.0

초대권이 생겨서 255 22.2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275 23.9

친척이나 지인의 추천 때문에 61 5.3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54 4.7

휴일이나 기념일을 뜻 깊게 보내기위해 86 7.5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람 64 5.6

기  타 19 1.7

합  계 1151 100.0

○ 관람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일이 바빠서)’ 

(27.3%),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25.6%), ‘관심이 없어서’(19.8%),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14.1%)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주로 경제적인 부담과 공연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연 및 공연관람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음(<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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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중복응답) 비율(%)

관심이 없어서 112 19.8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145 25.6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80 14.1

시간이 없어서(일이 바빠서) 155 27.3

가까운 곳에 공연시설이 없어서 32 5.6

공연 수준이 맞지 않아서 19 3.4

좋은 연주자나 공연단체가 공연을 하지 않아서 6 1.1

마음에 드는 공연작품이 없어서 9 1.6

기  타 9 1.6

합  계 567 100

3. 향후 방문의향 및 희망 개선 사항

○ 향후 1년간 순수공연문화시설 방문예정빈도

- 응답자의 88.2%가 향후 1년 이내에 순수공연시설을 방문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방문예정 빈도에 대해서는 ‘연 2회’, ‘연 3회’, ‘연 7회 이상’, ‘연 4회’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10> 참조). 이로 볼 때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향수 

욕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 향후 1년간 공연문화시설 방문 예정 빈도

구 분 빈 도 비 율 (%)

연 1회 52 4.9 

연 2회 212 20.1 

연 3회 205 19.4 

연 4회 99 9.4 

연 5회 70 6.6 

연 6회 46 4.4 

연 7회 이상 141 13.4 

방문할 의향이 없다 32 3.0 

잘 모르겠다 198 18.8 

합  계 1055 100.0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1 

○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장르

-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뮤지컬(36.9%), 연극

(29.6%), 각종 전시회(12.2%), 클래식 연주(9.4%), 오페라(8.4%)의 순으로 응

답하였음(<표 11> 참조).

<표 11>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장르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페라 64 6.2 106 10.7 170 8.4

연  극 280 27.1 319 32.3 599 29.6

뮤지컬 480 46.4 266 27.0 746 36.9

발레나무용 26 2.5 43 4.4 69 3.4

클래식연주(국악포함) 101 9.8 89 9.0 190 9.4

각종 전시회 83 8.0 164 16.6 247 12.2

합  계 1034 100.0 987 100.0 2021 100

○ 장르별 희망가격

- 장르별 희망가격을 보면, 오페라의 경우 ‘3만원～5만원’ 32.1%, ‘5만원～7만

원’ 25.2%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뮤지컬, 발레나 

무용, 클래식연주회는 ‘3만원～5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만

원～3만원’의 빈도가 높았음(<표 12> 참조). 위의 희망가격은 현재 순수공연

예술의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것임.

- 연극은 ‘1만원～3만원’ 58.4% ‘3만원～5만원’ 26.0% 순으로 나타났음.

- 전시회는 ‘1만원～3만원’이 48.1%, ‘1만원 미만’이 37.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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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장르별 희망가격

구분

1만원미만
1만원이상

-3만원미만

3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오페라 35 4.0 147 16.9 280 32.1 220 25.2 115 13.2 75 8.6

연극 153 9.7 922 58.4 410 26.0 72 4.6 18 1.1 3 0.2

뮤지컬 41 2.9 359 25.8 597 42.9 260 18.7 96 6.9 39 2.8

발레나 무용 57 11.8 124 25.7 155 32.1 111 23.0 30 6.2 6 1.2

클래식연주회 66 8.6 229 29.9 243 31.7 137 17.9 48 6.3 43 5.6

전시회 433 37.7 552 48.1 137 11.9 24 2.1 2 0.2 0 0.0

○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입장료가 저렴

해질 때’(29.5%),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24.4%), ‘소득이 

증가할 때’(20.9%), ‘여가시간의 증가할 때’(20.8%)의 순으로 응답하여3) 가

격이 관람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표 13> 참조).

- 하지만 1순위 응답은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27.6%), ‘입장

료가 저렴해질 때’(27.5%), ‘소득이 증가할 때’(23.6%) 순으로 나타나 좋은 

작품의 개발과 작품 소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여가공간과 결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지 않았음.

3)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전체 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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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순수예술공연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이 증가될 때  248 23.6  182 18.0  430 20.9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  290 27.6  213 21.0  503 24.4

여가시간이 증대될 때  206 19.6  222 21.9  428 20.8

입장료가 저렴해질 때  288 27.5  320 31.6  608 29.5

여가시설과 결합된 복합공연시설이 증가할 때   15  1.4   69  6.8   84  4.1

기  타    2  0.2    6  0.6    8  0.4

합  계 1049 100 1012 100 2061 100

4. 정책적 시사점

○ 전체적으로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순수공연예술의 경우 관람의 경험이나 희망빈도 등의 주요 결정요인이 소득, 

연령, 학력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

수록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관람경험이나 관람희망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음.

- 현재의 젊은 층의 소득수준이 향후 증가함에 따라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기성세대와는 달리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관람경험

이 좀더 많은 젊은 층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할 것으

로 예상됨. 이는 문화공연이 일종의 경험재(experience goods)로서 반복적

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임.

- 소득이나 관람료 외에도 공연내용이나 공연자 등도 관람의 주요 요인 중 하

나이므로 향후의 공연예술 자체에 대한 질적인 수준 제고도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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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공연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관람교육 필요성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나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에 달함. 이는 어릴 때부터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관람수요가 적은 주간시간대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순수예술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순수공연예술 관람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순수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폭넓은 공연과 무료 공연 

제공이 필요함.

- 여전히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52.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가격장벽이 여전히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

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공연프로그램을 활성화하

고 동시에 무료 공연프로그램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가

령,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의 경우처럼, 공연이 있는 날 낮시간에 공연시

설내의 오픈스페이스(로비 등)에서 소규모 무료 공연을 시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오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겸비한 문화복합시설이 필요함.

-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경우, 23.9%의 응답자가 관람한 주된 

이유로, ‘가족, 연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음. 이는 

순수공연예술의 관람 목적이 여가 활용에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순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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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외에도 상업시설과 여타 문화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여

가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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